
4. 동북아경제 중심지화 역할 추진

정  책  방  향

 ◇ 동북아지역의 세계경제중심지 부상에 대응하여 외국인투자 

유치 등을 통해 동북아 첨단산업․비즈니스 허브 구축

      * 세계속의 동북아 비중(‘01) : 인구 24%, 생산 19%, 교역 13% 

  ㅇ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로 다국적기업의 동북아 거점화  

  ㅇ 동북아의 첨단 산업기지로서의 핵심역량 강화

  ㅇ 한․중․일 중심의 새로운 동북아 경제질서 형성에 적극 참여

가.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

(1) 외국인투자에 대한 실효적 지원체제 확립

□ 외국인투자 인․허가 절차 및 고충처리 등 One-Stop  

서비스 제공 기능 강화

 ㅇ ｢외국인투자촉진법｣을 개정하여 외국인투자 인․허가의 

직접 처리범위 확대

□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역량 제고

 ㅇ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전문인력 교육 강화 및 유치

활동 예산지원 확대

 ㅇ 투자유치 유공자에게 실적에 비례한 포상금 지급



(2)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제도개선 

□ ｢외국기업 전용단지｣ 등 입지 공급을 확대하고, 분야별로 

특화된 외국인 전용단지 조성

    (예) 일본 부품산업단지, 독일 기계산업단지, R&D 전용단지 등

□ 현금보조제(Cash Grant) 도입방안 검토 

 ㅇ 차세대 성장동력이 되는 첨단 기술 분야의 외국인투자 

유치시 협상에 의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 지원을 추진

□ 세제, 금융, 노무, 교육, 출입국 등 제도적 경영․생활 

애로사항을 ｢외국인투자위원회｣에 상정하여 적극 해결

   * 외국인학교 설립․운영 적극 지원(현재 23개, 화교학교 제외)

   * 경제자유구역과 외국인기업전용공단 등에 의료시설 허용 추진

(3) 투자유형별 전략적 유치활동 전개

 ① 다국적기업, R&D 및 물류센타 등 거점형 투자

  ⇒  세계 500대 기업을 대상, 업종별․유형별 차별화된 유치

전략 추진

 ② 대일역조 개선을 위한 일본 부품․소재 기업

  ⇒ 대일 수입규모가 크고, 국내 기술개발이 어려운 품목 유치

 ③ 중소․벤처기업

  ⇒ 유망기업 DB 구축, 벤처투자마트 개최(6월) 등

 ④ SOC 프로젝트

  ⇒ 세계적인 개발사업자를 대상으로 유치 추진, 프로젝트별 

맞춤형 전문유치단 파견 등



나. 동북아 첨단산업기지로서의 역량 강화

(1) 동북아 R&BD Hub로의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

□ 다국적기업 R&D센터의 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

 ㅇ ｢연구개발전문기업｣ 지원․육성 (’07년까지 750개 기업)

    * 연구․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병역특례업체 지정 검토

 ㅇ 외국 이공계인력 초청제도(Gold Card 등)를 IT, e-비즈니스

에서 NT, BT 등 첨단기술 전분야로 확대

□ ｢국제기술협력센터｣ 설립(’03년 상반기) 등 전략적 기술협력 강화

 ㅇ ｢국제기술협력지도｣ 작성 및 ｢산업기술통합정보시스템｣을 

구축하여 국제협력을 통한 우수 기술 확보전략 도출

 ㅇ 테크노마트의 상설화, 표준대화체(S-Dialogue) 창설 등 

한․중․일 공동사업 확대

 ㅇ 일본, 중국, 러시아 등과 신규 기술협력 및 공동 R&D 추진

(2) 첨단 부품․소재의 동북아 생산․공급기지화

□ 핵심 부품․소재의 기술력 및 신뢰성 향상 지원

 ㅇ 매년 50개의 핵심 부품․소재 개발(’10년까지 2조원 투입)

   * 중소부품업체의 현장기술애로를 해결하는 ｢종합지원사업｣ 추진

 ㅇ 부품․소재의 신뢰성수준 향상을 통한 시장진입 촉진

    * 신뢰성평가 인프라 확충(’03: 415억원), 신뢰성보험 실시(’03: 100억원)



□ 지역별 특성화된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동북아 부품․소재 

공급기지로 육성

다.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질서 형성 주도

□ 한․중․일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FTA 체결기반 조성

 ㅇ ｢한․중․일 비즈니스 포럼｣(’03.10, 북경), ｢환황해 경제 

기술교류회의｣(’03.9, 산동) 개최 등으로 3국간 협력사업 발굴

 ㅇ 한․일 FTA 추진(공동연구회), 한․중간 교역기반 확충 

및 FTA 체결 가능성 검토(방콕협정)

    * 금년중 한․일 FTA 추진에 대비, 양허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

방콕협정 3라운드 협상시 교역량의 50%까지 양허품목을 확대

□ 새로운 무역시스템인 전자무역 공동체 형성을 주도

 ㅇ 통합 전자무역시스템 구축(’04년), 한․일간 완전 전자

무역 실현(’05년) 및 동아시아 국가간 무역네트워크 구축 

주도

□ 안정적 에너지공급을 위한 ｢동북아에너지협력체｣ 구축

 ㅇ ｢동북아 에너지협력 실무협의회｣ 개최(’03.4, 러시아) 등 

에너지 협력네트워크 구성 및 협력사업 추진




